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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 2019 적용 최저임금 효력정지가처분 기각결정에 즉시항고 

제기하고, 최저임금 위반시 형사처벌하는 최저임금법 헌법소원 제기

1. 한변(소속 변호사들)은 급격하고 획일적인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감축과 폐업의 

위기에 몰려 헌법상 ‘생존권’과 ‘근로의 권리’ 등을 침해받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대리하여 서울행정법원에 2019년 적용 최저임금(시간급 8,350원) 고시에 대하여 

2018. 11. 8. 효력정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였으나(본안소송 10. 31. 제기), 12. 19. 

기각결정을 받고 24일 즉시항고를 제기함과 동시에, 최저임금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병과 가능)하는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다. 

2. 2018년 최저임금 16.4%의 급격한 인상(6470원->7530원)으로 인해 소상공

인·자영업자 등의 생존권 등이 위협받고 있고, 전체 실직자 수가 외환위기 이후 최

대치를 기록하였으며, 임시·일용직 근로자 수가 24만 명 줄어드는 등 취약계층의 일

자리가 감소하였고, 저임 근로자의 월급이 감소하는 등 미증유의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났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이어 2019년 최저임금을 10.9% 인상(7530원->8350원)하면 

그로 인하여 폐업, 실직, 일자리 감소 등 그 누구에게도 손실보상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회복하기 어려운 대규모 손해가 발생하므로 당연히 그 손해를 예방

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었으나 제1심은 우리 한변의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기

각하였다. 

4. 이로써 며칠 후면 2019. 1. 1.부터 무리한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소상공인을 

포함한 모든 사업주가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된다. 최저임금 미지급에 대해 

국가가 징역형으로 형사처벌하며 사적 계약관계에 개입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

를 찾기 어려운 일이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질서에도 어긋나는 위헌적인 사태다. 

5. 이에 한변은 2019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처분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기각

한 원심 결정에 대하여 국민의 염원을 담아 즉시항고를 제기하고, 곧 이어서 최저임

금 지급 위반시 형사처벌하는 최저임금법 조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이를 

바로잡고자 한다. 

2018.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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